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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명작과기술의접목

디지털로구현한르네상스예술, 게임즐기듯맛본다

유주현 기자
3대거장미디어특별전

다빈치라파엘로미켈란젤로 60점

AR VR 360도프로젝션등활용

색다른각도로능동적감상유도

회화에태블릿을접근시키면그림이살아난다.

바티칸의성베드로성당앞광장을삥둘러몇시

간줄을서야멀찍이알현할수있는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지금국내에서만날수있다. 대리석이

지만왠지따뜻한체온이느껴질것만같은부드러

운피붓결, 그옛날미켈란젤로가몰래성당에숨어

들어가성모의옷끈에새겨넣은 피렌체의미켈란

젤로부오나로티제작이라는서명까지또렷이보

인다.

그뿐아니다.피렌체아카데미아미술관에서한

참우러러볼땐대충무표정해보이는다비드상과

눈높이를맞추니골리앗을만난긴장감탓인지미

간을잔뜩찌푸리고있는데,눈동자가하트모양으

로빛나고있다는것도새삼스럽다.

10일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에서 시작된 레오나

르도&라파엘로&미켈란젤로-르네상스 3대거

장미디어특별전 (7월10일까지)에서해볼수있

는경험이다.서양미술사의가장중요한페이지를

장식하고있는세거장의걸작60여점을색다른각

도로뜯어볼수있는데,물론실물작품들을공수해

온건아니다.레오나르도다빈치, 라파엘로,미켈

란젤로의작품세계를미디어기술로재해석해관람

객의능동적인참여를유도하는몰입형전시다.

건축가, 디자이너, 공학자, 미술사가가 팀을 이

룬이탈리아메다르텍(Medartec)이제작한콘텐

트로,현지에서인기를끌었던세거장각각의전시

를하나로통합해국내에선보이고있다. 360도프

로젝션을 이용한 몰입형 공간, 홀로그램, 증강현

실,가상현실등요즘핫하다는기술들을활용해위

대한예술가들에게바짝접근했다.

로베르토 루치아니 메다르텍 대표는 에듀테인

먼트를통해우리문화를널리전파하는것을목표

로콘텐트를감각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식을탐

구하고있다면서 유럽내에서도곳곳에흩어져유

럽인들도살면서다보기어려운작품들을기술과

멀티미디어사용으로한곳에서경험할수있게모

았다고소개했다.

현지에서 원본의 아우라를 경험한 사람이 굳이

이런 전시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미술 교과서 속

작은사진으로만 3대 거장의작품을구경해본어

린이청소년이나 미술사 공부를 시작한 사람에게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입문

전시가될법하다.르네상스에대한소개영상부터

시작해 3대 거장의복제화와 3D 프린트로정교하

게재현된조각품,첨단기술을이용해역사적유산

에생명을불어넣은시청각콘텐트까지다양한매

체로르네상스를되살렸다.

전시는왜피렌체에서르네상스가꽃피웠는가라

는질문에서시작한다. 15세기초, 전쟁과흑사병

으로중세가저물고근대가싹트던시대,인본주의

에뿌리를두고고대미술과건축을되살리고자했

던예술운동이시작된곳이피렌체다.

브루넬레스키,알베르티, 도나텔로, 다빈치, 미

켈란젤로, 라파엘로와같은대가들의공방이피렌

체에있었고,새로운생각을가진유럽의신세대예

술가들이이들을만나기위해피렌체를찾았다.그

렇게피렌체에서거장들의가르침을전수받은화가

들이유럽전역으로퍼져나가면서미술사에르네상

스의궤적을새겨넣은것.오늘날한국까지건너올

수있는새로운문화콘텐트로부활한엄청난유산

을품고있는도시부터조명하고있다는점이흥미

롭다.피렌체로당장날아가고싶게만들려는의도

도엿보인다.

세거장은홀로그램기술로등장한다.각각의역

할을 맡은 배우들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대화를주고받으며논쟁을벌이기도하는데, 거장

들의성격과관심사를이해할수있도록캐릭터를

뚜렷이살렸다.

디지털복제갤러리에전시된작품들은증강현실

과결합된다.움직임이없는평면회화에태블릿을

들이대면화면에그림이영상으로재해석되어나타

난다.저유명한라파엘로 시스티나성모의천사

들이 날개를 파닥이고, 아테네 학당으로 날아가

면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소크라테스같은학자

들이차례로모여드는식이다.다빈치가노트에그

려놓은 대포, 전차, 탱크 등의 스케치에 태블릿을

비추면화면에나타나는대포를발사해볼수도있

다.

360도프로젝션을활용한몰입형전시실에서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부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라파엘로의 자화상까지, 미디어아트로 재해석된

세 거장의 대표작들이 교차되며 르네상스 미술의

세계에푹젖게한다.

VR체험공간에서는레오나르도다빈치가비행

기를설계하던작업장과르네상스회화중가장신

비로운작품으로꼽히는 이상도시 한복판으로날

아간다. 그 옛날 누가 그렸는지 모를 그림 속에만

존재하지만르네상스거장들에게영감의원천이었

다는 이상도시 여기저기서거장들의작품이솟아

오르는데, VR놀이동산에서경비행기를탄듯약

간의멀미를동반한다.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는 명작에기술을접

목해진화한융합미디어예술을게임즐기듯경험해

보는전시라며 디지털친화적인미래세대가우리

의아날로그콘텐트를창의적상상력으로산업화할

수있는영감을얻기바란다고전했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360도프로젝션전시실에서는세거장의작품을영상으로재해석한20여분짜리미디어아트가재생된다. 아래는동공과힘줄까지바짝접근해볼수있는 다비드상. <사진고양문화재단>


